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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오순영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online communication programs on self-acceptanc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Soonyoung Oh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총 13회 차의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회의, 성찰적 글쓰
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연구내용에 동의한 자로 프로그램 전, 후 총 2회의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최종 68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수용 전체
점수는 프로그램 후 평균 5.06점 상승한 73.35±12.54점(t=-2.65, p=.010)이었고, 하위요인 중 ‘판단분별로부터의 자
기수용’이 평균 4.18점 상승한 28.03±5.77점(t=-6.11, p<.001)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에
서 29.03±3.38점(t=-7.00, p<.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유능성은 하위요인 중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이 30.00±5.50점에서 26.93±4.38점으로 낮아졌다(t=3.59, p=.00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의사소통 프
로그램은 자기수용과 일부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대인관계유능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다.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운영 시 대인관계유능성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타인과의 적극
적 대인관계 활동을 보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programs on 
self-acceptanc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program consisted of 13 video lectures, 
real-time video conferences and reflective writing. The participants were 68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paired t-test, and students' narrative evaluation contents 
were analyzed for program satisfaction. The overall score of self-acceptance was 73.35±12.54 (t=-2.65, 
p=.010), and 'self-acceptance from discrimination of judgment' among the sub-factors increased by an
average of 4.18 points to 28.03±5.77 points (t=-6.11, p<.001). The empathy abil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t 29.03±3.38 points (t=-7.00, p<.001) in 'perspective-taking' among the sub-factors. As for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claiming displeasure towards others' was lowered from 30.00±5.50 to 
26.93±4.38 (t=3.59, p=.001). The online communic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lf-acceptance and empathy, but it was ineffective i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erm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when operating an online communica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omplements active interpersonal activities with others, including claiming one'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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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개인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자신의 발달단계를 거치

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중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대상과 교류하면서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이 
때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1].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
정을 겪게 되고 삶의 질이 낮아진다[2]. 우리나라 대학생
의 주요 상담주제가 진로 및 취업과 함께 대인관계 문제
를 포함하고 있으며[3], 최근에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대학
에서도 대학 생활적응과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4]. 

간호사에게 있어 간호전문지식, 간호술기와 함께 갖추
어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어 왔는
데[5], 이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는 자기수용이란 개념이다[6]. 자기수용은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Ellis(1977)는 인생에서 무수한 
실패, 거절, 실수 등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자기평가에
서 벗어나 무조건적 자기수용(Unconditional self 
acceptance)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것은 자
신은 물론 타인이 자신을 인정, 존경, 사랑하는 것과 상관
없이 완전하게 자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7]. 대
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고[8], 있는 그대로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기
수용을 할 때, 있는 그대로의 타인수용도 가능하다[9]. 자
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 변화를 본 질적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와 수용을 통해 자기표현과 공감하기 등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10], 이러한 자기수용의 수준이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11, 12].  

공감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그것을 표현하는 것
까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 돌봄을 통해 
지지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는 핵심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13].  공감능력은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14],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도 한다[15]. 간호대학생에게 공감교육 프
로그램을 소그룹 단위로 적용한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의 향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16].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대인관계유능성도 의사소통능력의 
관련 요인이다[17, 18]. 선행연구에서 인간관계론 교과
목이 대인관계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성으로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보였고[19], 간
호대학생, 의대학생의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장실습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인관계유능성이 매개효과를 
보이기도 했다[20].  

이렇듯 선행연구는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능력 등을 다양
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이
러한 연구들은 제언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후 의사소통 관
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직접적 상호
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예
를 들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의
사소통 훈련[21, 22], 공감교육프로그램[16], 의사소통기
술을 포함한 코칭프로그램[23] 등의 연구에서는 의사소
통능력 향상에 자기이해 및 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능
력에 대한 긍정적 결과들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
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수업은 교육부도 원
격수업 운영비율 제한보다는 질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발
표함에 따라 과거보다는 원격수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의사소통 관련 중재연
구들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었을 때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선행논문들과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여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공통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
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온
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자아 성찰
적 글쓰기, 의사소통 주제의 조별 영상제작 발표 등의 참
여 활동을 매 회 포함하고, 실시간 화상회의 소통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개별피
드백을 진행하였다. 13회 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변화 여부 파악을 통해 교과목의 효과를 확인
하고 추후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운영 관련 기초자료
로 활용을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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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ontents method
Running 

Time
(min)

1 Orientation
 Orientation & introduction
 Basic concepts of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Video lecture 70

Introspective writing 30

2

Self-understanding & 
understanding others

 Grouping & ice breaking
 Understanding self-concept
 Measuring self-esteem scale

Zoom meeting
(Individual/Group) 70

Writing a class activity log 30

3  Understanding Freud, Jung, Ericsson's personality 
development theory Video lecture 100

4  Finding out personality types(Enneagram, MBTI)
Zoom meeting
(Individual/Group) 70

Writing a class activity log 30

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Eric Berne's interaction analysis Video lecture 70
Introspective writing 30

6  Understanding Carl Rogers' helping relationship Video lecture 100

7

Effective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Satir's communication type
Video lecture 70
Writing to find my type of 
communication 30

8  Understanding Marshall B. Rosenberg's nonviolent 
communication

Video lecture 70
Writing to practice NVC 30

9  Practice nonviolent communication(expression of 
feelings, desires)

Zoom meeting
(Individual/Group) 70

Writing a class activity log 30

10  Practice therapeutic communication Video lecture 70
Writing to practice empathy 30

11
Conflict 

management

 Meaning, function and type of conflict Video lecture 70
Writing to find my type of conflict 30

12 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Video lecture 100

13  Presentation of conflict cases and solutions Zoom meeting
Group presentation & feedback 100

Table 1. Interpersonal Program Schedule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와 의사
소통 교과목에 적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대
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연구(one group pre - post test design)
이다.

2.2 연구진행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1학기에 2학점의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편성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비대면 수업 
방침으로 인해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하

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 분반 당 40명, 총 3
개 분반으로 한 학기 15주 수업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를 제외한 총 13회 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해
당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자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
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세웠다. 교육목표에 따라 1~4회 
차는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를 위한 성격발달이론 동영상 
강의 학습과 자신과 조원의 성격 유형을 확인하는 실시
간 화상회의를 통한 개별/조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5~10회 차까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유형 확인
과 공감하기, 자기표현하기, 비폭력대화 등의 의사소통 
훈련 활동을 포함한 동영상 강의 및 성찰적 글쓰기 개별 
활동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11~13회 
차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관리, 상황별 의사소통 등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조별 활동으로 갈등상황해
결 방안에 대한 조별 발표와 교수자, 동료의 피드백으로 
마무리되도록 구성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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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은 2020년 입학하여 신입생 
1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비대면 대학생활을 
경험한 이들로 같은 분반 동료들 간에도 대면활동이 거
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처음부터 조별 활동을 하기 보다
는 자신에게 초점을 둔 활동으로 시작하고자 매 회 차에 
개별적으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작
성하여 LMS 개별 과제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수자
가 개별 피드백을 하였다. 이 외에 2, 4, 9, 13회 차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소회의실을 이용하여 조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순서대로 ‘조 구성과 자
기소개’, ‘자신과 조원의 성격유형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차이 확인’, ‘비폭력대화의 느낌카드/공감카드로 조원들
과 이야기’,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한 조별 영상제작 발
표’를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각 소회의실을 순환하며 소
통 활동을 촉진하고 필요 시 피드백 하였다. 조별 활동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
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시행 전 1회, 13회 차 프로그램 
진행 후 1회로 총 2회 프로그램 활동과 별도로 진행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
한 자로, 총 82명 중 불성실한 응답 14명을 제외한 68명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4].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단일군 t-test를 위한 표
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54명으로 본 연구는 적절한 연
구대상자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4개 문항, 자기수용 15개 문항, 

공감능력 28개 문항,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40개 문항 
총 87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학업성적을 

포함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자기수용
자기수용 척도는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USAQ-R: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R)를 추미례와 이영
순(2014)[25]이 타당도를 검증하여 총 15문항 7점 척도
로 평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 Likert 7점 방식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85였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 측정 도구는 Davis(1980) 공감척도인 대인

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를 박성희(1997)[2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
개 문항이며, 인지적 공감으로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와 
정서적 공감으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까지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의 
5점부터 ‘정말 그렇지 않다 ‘의 1점을 부여 하여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
력이 높은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였다.

2.3.4 대인관계유능성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2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처음관계 맺기, 타인
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
인갈등 다루기 5가지 대인관계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8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유능함을 나타낸
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91,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
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의 사전 사후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자율 의지
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고, 참여 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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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Mean±SD Mean±SD
Self-acceptance

(Total) 68.29±13.45 73.35±12.54 -2.65 .010

Self-acceptance as 
a being 25.84±5.14 26.54±5.09 -0.81 .421

Self-acceptance 
from 

discrimination of 
judgment

23.85±6.39 28.03±5.77 -6.11 <.001

Self-acceptance 
from feedback 18.60±4.36 18.78±4.28 -0.23 .818

Table 3. Differences in self-acceptance before and 
after the communication program.

(N=68)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Mean±SD Mean±SD
Interpersonal 
Competence

(Total)
155.01±15.81 159.03±6.33 -1.40 .165

First relationships 
with others 29.68±6.00 30.65±5.56 -0.94 .349

Claiming 
displeasure 

towards others
30.00±5.50 26.93±4.38 3.59 .001

Self-exposure 30.21±4.35 31.65±4.74 -1.95 .056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32.72±3.64 33.12±3.69 -0.69 .49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32.41±3.68 33.03±3.25 -1.01 .314

Table 5.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competence 
before and after the communication program.

(N=68)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
다. 온라인 설문 시 동의 여부 표시를 통해 동의한 사람
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수
집되었다.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1년 이내 폐기
됨을 공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모든 대상자에게 답례 
음료쿠폰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68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92.2%(62명)가 여성이었고, 연령은 25세 
미만이 64.7%(44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
는 대상자가 94.1%(64명)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평점 
4.0이상이 48.5%(33명)로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Woman 62 92.2
Man 6 8.8

Ages

< 25 44 64.8
25~29 14 20.6
30~34 6 8.8
≥35 4 5.8

Residential 
status

Alone 4 5.9
With family 64 94.1

Grades
≥ 4.0 33 48.5

3.5~3.9 27 39.7
< 3.5 8 11.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8)

3.2 의사소통 프로그램 전후 자기수용 차이
대상자의 자기수용 전체 점수는 처치 전과 비교하여 

평균 5.06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t=-2.65, 
p=.010) Table 3과 같다. 하위요인 중 ‘존재로서의 자기
수용’, ‘피드백으로부터의 자기수용’은 차이가 크지 않았
으나, ‘판단분별로부터의 자기수용’이 4.18점 상승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6.11, p<.001).

3.3 의사소통 프로그램 전후 공감능력 차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후 공감능력 총점은 106.04점으로 

프로그램 전에 비교하여 평균 1.69점 상승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
기’에서만 평균 25점에서 29.03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t=-7.00, p<.001).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Empathy
(Total) 104.35±11.52 106.04±9.76 -0.97 .337

Perspective-
taking 25.00±2.92 29.03±3.38 -7.00 <.001

Fantasy 26.34±5.88 26.53±5.40 -0.21 .833

Empathic 
Concern 27.03±4.19 27.57±3.35 -0.82 .414

Personal 
Distress 22.68±3.60 22.91±4.05 -0.37 .711

Table 4.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before and 
after the communication program.

(N=68)

3.4 의사소통 프로그램 전후 대인관계유능성 차이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의 전후 차이는 총점기준 

4.02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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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하위요인 중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이 평
균 30점에서 26.93점으로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t=3.59,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의 온라
인 프로그램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의 향상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각 변
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전, 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
상자들의 서술형 평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간호학과 특성 상 여성이 
92.2%(62명)였고, 25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44명, 
64.8%), 대상자의 94.1%(64명)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평점 3.5이상이 88.2%(60
명)이었다. 

온라인 프로그램 이후 대상자의 자기수용은 총점이 유
의하게 상승하였으며(t=-2.65, p=.010), 하위요인인 ‘판
단분별로부터의 자기수용’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t=-6.11, p<.001). 공감능력에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상
황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구성된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
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t=-7.00, 
p<.001). 대인관계유능성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3.59, p=.001).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첫째,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
램 이후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수업 활동지 내용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자기이해와 
관련된 개념 강의와 자신에 대한 글쓰기, 동료들과 자신
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등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등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경험의 기회가 되었음을 표현
하였다. 매 주차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28].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서전 쓰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자 모두가 자기수용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29], 치
료적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의 자기수용 점수
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22]와 유사하

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효과 연
구에서 자기이해를 넓혀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30]. 전체 자기수용 중에서도 하
위요인인 ‘판단분별로부터의 자기수용’이 유의하게 상승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졸업하는 시기까지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실수는 
용납되지 않음을 암암리에 각인하게 되는데, ‘판단분별로
부터의 자기수용’ 점수가 상승한 것은 타인에 의한 평가
보다는 자신의 욕구, 강점, 특성, 가치, 신념 등을 있는 그
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
기수용 과정이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의사소통 프로그
램을 통해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임상실습을 비롯
한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31]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32]. 

둘째,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후 공감능력에서 
하위요인 ‘관점취하기’가 상승하였다. 관점취하기는 인지
적 공감능력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 감정 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하며[33], 이러한 결과는 간
호대학생에게 공감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
서도 인지적 공감 중 ‘관점취하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2]. 또한, 동일한 의사소
통 프로그램은 아니나 자기개방과 상호작용 활동을 포함
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에서도 인
지적 공감능력 향상이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34]. 반면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영향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향상이 
유의하여[35]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이해 수준의 인지적 공감능력보다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36]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반응을 객관적으
로 알아차릴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보호 의지
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을 촉진
할 수 있는 활동[33]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후 대인관계유능성
의 총점은 159.0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
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높은 편이었으나[37,38], 프로
그램 전, 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두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것은 아니나, 강의실 환경에서 진행한 의
사소통 프로그램 중재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이 
유의했다는 다른 결과들과 상이하였다[22, 33, 38].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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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온라인을 통해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을 보였는데[11], 측정도구
가 달라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업 운영방법에 
있어서 매회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시나리오 역할극을 
진행하여 대상자들의 상호작용의 시간이 본 연구보다 많
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의 하위요인별 결
과를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 맺기, 자기 노출하
기, 정서적 지지와 조언하기, 갈등해결하기의 점수가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이후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이 
눈에 띤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관련 연구
를 통해 대상자 특성을 보면, 자기중심성이 가장 낮고 비
주장성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39]와 대인관계 하위영역 
중 자기희생, 과순응성, 비주장성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는 결과[40]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대상자의 특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13회 차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행동 변화로까지 반영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프로그램의 성격유형, 
의사소통 유형, 공감하기, 비폭력대화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이해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9-11]. 
특히, 대인관계유능성의 질문지 문항이 ‘타인의 무리한 
요구나 부탁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어서 위의 학습 및 활동 이후의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높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
어 본 연구의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개인적 성찰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소그룹 구성원과의 대화
하기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했지
만 집단 활동, 체험 등의 대면 활동 시에 느낄 수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 표정, 말투 등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
해 자신이 느끼고 반응하는 직접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대면 의사소통과 같은 효과를 보이
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간
호대학생의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에는 대면의사소통 프로
그램과 같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인관계유능성의 경우
는 대면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적인 이유로 온라인 방식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대인관
계유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면 의사소통만큼 밀도 있
는 상호작용을 위한 소그룹 단위의 운영과[21] 대화를 통
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연습이 가능한 지속적, 단계적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사소통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
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로는 프로그램 이후 자기수용 수준이 상승하였
고, 인지적 공감능력인 ‘관점취하기’의 수준이 상승하였
다. 그러나 대인관계유능성의 하위요인인 ‘타인에게 불쾌
감 주장’ 항목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은 온라인 의
사소통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자기성찰, 공감활동 후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교과목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수용, 공감
능력에 일부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고 대인관계유능성 
측면에서는 대면 의사소통프로그램만큼 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연구대상이 일개 대학의 간호
학과 2학년생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에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으
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심리적 변수 측정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추후 대인관
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 단계적 온라인 의
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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